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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서 연구개발정책은 국가의 미래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시장실패(m arket failur e )가 존재하는 영역에

대한 개입뿐 만 아니라 국민 삶의 수준 및 국가위신 (n at ional prest ige)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연구개발정책이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개발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

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예산은 다양하게 요구되는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고

자 하는 전략적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다. 우리의 경우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근

거를 두고 1999년에 설치된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

회』에서 수행하는 사전조정이라는 종합조정 역할을 통하여 정부연구개발예산 과정은 보다

합리적인 측면이 강화된 맥락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2001년도에 추진될 예산분석을 통해 제한된 연구개발 재원이 산업기술과 공공

기술개발, 그리고 기초과학연구 등에 어떻게 배분될 예정인가를 분석하는 동시에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의 우선순위 분야와 주된 특징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0 0 1년도 정부연 구개발예산의 일 반현황

200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4조 1,058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금액대비 5,74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를 포함하는 경우는 총 4조 4,276억원으로 전년

대비 18.1%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러한 증가율은 일반회계 증가율 8.8%를 휠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2001년도

의 정부연구개발예산 규모는 총예산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율이 4.4%로 2000년의 4.1%

와 비교할 때 연구개발예산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연구개발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1 대 14.9로 일반회계 비중이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대비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비중도 1999년의 27대 731)에서

정부비중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2001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시한

「200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동

의견에는 첫째, 국부창출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투자의 강화, 둘째, 생산적 국민복지를 위

한 연구개발투자 확충, 셋째, 기초과학투자 규모의 확대 등을 통한 연구개발 잠재력의 확충,

1) 2000년 12월에 발표된 과학기술부의 〈 99년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참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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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실천할 구체적 내용으로

는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21C프론티어연구사업 등 이른 바 G7사업의 후속사업에 대한 지

원을 본격화하고, 정보기술, 생명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메카트로닉스·시스템기술, 재

료공정기술 등 6개 미래기술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제시되었다. 또한 국민후생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 보건, 환경, 식량 등의 공공복지연구에 연구비를 증대하고, 기초연구투자의 비

중을 연구개발 예산의 20% 수준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전략적 기초연구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자 하였다.

<표 1>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 예산

(A)
2001년 예산

(B)
증감

(B- A) %

R&D 규모(일반, A) 35,312 41,058 5,746 16.3

(일반+특별) 37,495 44,276 6,781 18.1

예산규모(일반, B) 864,740 941,246 76,506 8.8

A/ B (%) 4.1% 4.4%

주) 특별회계에는 건교부(경량전철기술개발사업 외 3개, 농림부(농림기술개발사업 외 4개 사업),
산자부(에너지기술개발사업 5개), 정통부(전파연구소 외 1개 사업), 철도청(철도기술연구개발

외 1개 사업), 해양부(특정수산기술개발 외 1개 사업), 환경부(자동차저공해기술개발 외 7개

사업)의 사업이 포함됨.

현재 정부연구개발예산에 대한 공식자료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연

구개발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추고2), 각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예산을 통합하여 심의하면서 각 연구개발 관련 사업별로 연구개발 관련계수를 적용

하여 공식적 연구개발예산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동 분석에서는 각 연구개발 관련 사업별 예산규모를 그대로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연구개발 관련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각 사업별 예산내용 및 증액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 제시되는 각 사업별 연구개발예산의 규모는 연구개발

관련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사업별 연구개발 예산규모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00 1년도 연구 개발예산의 주요 변 화분석

전년도와 비교할 때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액분야는 다음과 같다.

2) 1999년에 기획예산처는 소관사업별로 분산 심의해 왔던 연구개발예산을 총괄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업과학예산과를 설치하여 모든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에는 과학환경예산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높

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개발예산 편성과정의 변화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

치로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조정의 결과가 기획예산처에 통보되어 이를 예산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종합조정체제의 구축과 병행한 것으로 향후

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에서의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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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2001년에 시작된 신규예산사업으로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육

성하기 위한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육성사업」에 700억원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국민후생

의 증대와 지구온난화 등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

업」에 500억원이 반영되는 등 총 28개 신규사업에 총 2,146억원이 편성되었다.

둘째, 전략적 투자분야인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증액을 들 수 있다. 정보기술, 생

명기술, 환경기술, 에너지기술, 메카트로닉스·시스템기술, 재료공정·우주개발기술 분야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대폭 증액 배분하였다. 이러한 결과 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에 전년 대비 480억원이 증액된 980억원, 「우주기술개발사

업」에 340억원 증액된 846억원,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개발사업」3)이 995억원 증액된

4,095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중

소기업기술혁신사업」이 261억원 증액된 86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다음으로 부처별 연구개발예산의 주요 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처별 연구개발예산중

절대액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산업자원부로 전년도 대비 2,252억원 증가한 7,930

억원(연구개발예산 비중 17.9%)이 편성되었고, 다음으로 과학기술부가 1,405억원 증가한

8,982억원(연구개발예산 비중 20.3%)으로 편성되었다. 그 다음으로 증가액이 높은 부처는 20

개의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속해 있는 국무조정실로 599억원 증가한 5,640억원으로 편성되

었다.

<표 2>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 중 증가액 상위부처 현황

(단위: 억원, %)

부처명 2000년 2001년 증감 증가율(%)

산업자원부 5,678 7,930 2,252 39.7

과학기술부 7,577 8,982 1,405 18.5

국무조정실 5,041 5,640 599 11.9

산업자원부의 경우 총액사업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예

산증가액이 총 2,039억원으로 대부분의 증액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산업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및 테크노파크 등 산업기술기반 조성을 통해 산업의 기

술하부구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480억원), 「우주기술개발사업」(340억원), 「국가지정연구실

사업」(268억원),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156억원), 「목적기초연구사업」(142억원) 등의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미래 신기술의 탐색과 대형첨단기술개발, 그리고 기

3) 산업자원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은 총액예산사업으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중기거점기술

개발사업,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액예산사업이란 차기년도에 추진될 사

업의 세부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총액규모로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집행

시 수요 및 실정을 반영하여 세부사업을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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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구역량의 육성 및 기초연구를 강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과학기술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무조정실의 경우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로 신설된 보안기술연구소

와 기초과학지원연구소, 연구개발정보센터에 총 248억원 등이 증액된 영향의 결과이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가율 상위부처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증가율은 620%의 증가를 나타

낸 철도청으로 이는 「철도안정성능연구시설비」가 전년도 10억원에서 2001년에는 61억원으

로 50억원이 증가된 데 주로 기인한다. 다음으로는 140%의 증가율을 기록한 중소기업청으

로 이는 신규사업인 「부품소재전문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의 출범과 「중소기업기술혁신사

업」의 예산증가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증가율 3위는 90%의 증가율을 나타낸 환경부

로 이는 신규사업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이 인정되어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연구개발의 방향이 산업기술지원 중심에서 점차 교통 및 환경 등의

공공기술 분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부처별 연구개발예산분포(2001년)

(주) 1. 기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기획예산처, 노동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재정경제부, 여성특

별위원회, 외교통상부, 철도청, 통일부, 행정차지부의 연구개발예산이 포함

2. 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투자는 대부분이 정보화촉진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실제 연구개발예산

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음.

2 00 1년도 연구 개발예산의 사업 분류별 추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현재 19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는 약 170여 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프로그램을 조정하기 위해 매년 차기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사전조정을 수

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사전조정 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분류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예산의 분야별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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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정의 대상이 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크게 4대 분류, 12개 세분류로 구분되고 있

다(<표 3> 참조).

<표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사전조정에서의 연구사업 분류

사업세분류 내 용

원천/공공/
복지연구
개발사업

원천
기술연구

·산업/공공분야의 실용화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초지식/기술 개발
·새로운 과학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행해지는 이론적·실험적 연구

복지기술
연구

·국민생활 환경의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환경보호 및 국민의 환경권 보호를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공공기술
연구 ·SOC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

연구기반
조성사업

인력양성
·학문후속세대의 육성과 과학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엔진으로서 대학원 중심대학 등의 육성·지원

환경조성
·국가연구개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연구개발 하부구조 구축

을 위한 공동연구시설 및 연구기반 확충
·연구개발수행에 필수적인 infra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활성화 지원

국제협력

·과학기술 선진국들과의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
적인 장치 확보

·국내 자체기술개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선진국들과의 공동연구
·국내개발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산업기술연구
개발사업

중장기산업
기술연구

·장기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하거나 운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국가경쟁력을 갖춘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전략기술개발

단기산업
기술연구

·3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하거나 산업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

·기초 및 응용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상용화가 가능한 신기술 또는 신제
품의 개발

연구기관
사업

국공립 및
출연(연)
연구사업

·국공립연구기관 및 각 부처 산하 출연(연)에서 수행하고 있는 조사·
분석 및 기관고유연구개발사업

기초기술
연구기관
기관고유

사업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기관고유연구개발사업

공공기술
연구기관
기관고유

사업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기관고유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
연구기관
기관고유

사업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기관고유연구개발사업

먼저, 4대 분류로 살펴볼 때,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은 산업기술연구사업 분야가

26.69%인 8,008억원의 규모로 가장 많고,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출연(연)에 제공되는 연구

비인 연구기관지원사업 분야에 26.48%인 7,944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리고 연구기반조성사업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사전조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대상으로 하되 국공립시험연구

기관과 정부출연(연)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와 비밀로 분류되는 국방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부처의 연구기획 및 정책연구비를 제외하여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다음의 분석은 위에서 언급한 항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예산 총 1조 4,270억원을 제외한 일

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연구개발예산 약 3조원(3,000,223백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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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 23.60%인 7,081억원, 원천 및 공공·복지기술연구 분야가 23.23%인 6,968억원의 예

산규모를 나타낸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연구기관지원사업 분야의 비중이 약 4.4%정도 감

소한 반면, 연구기반조성사업 분야는 2.8%, 원천 및 공공·복지기술연구사업 분야는 2.0%

정도 증가하고 있다(<표 4> 참조). 이러한 결과는 2001년도 정부연구개발에서는 기술개발을

위한 하부기반구축 등 기술혁신 환경조성과 원천 및 공공·복지기술개발이 보다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국공립시험연구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의 고유연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

구비 비중의 감소는 출연(연)이 연구회 산하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출연(연)이 정부 혹은 민

간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

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기반조성사업 분야 예산의 비중확대는 민간기업의 혁신활동

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최근 기술혁신 관련연구에서

강조되고 있는 정부개입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간접적 지원방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

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의 분야별 분포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0년 2001년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증 감

원천/ 공공/복지연구 525,258 21.32 696,817 23.23 171,559

산업기술연구 665,152 26.99 800,803 26.69 135,651

연구기관지원 760,626 30.87 794,410 26.48 33,784

연구기반조성 513,216 20.83 708,193 23.60 194,977

총 합계 2,464,253 100 3,000,223 100 535,970

주) 사전조정 대상에서 제외된 국공립시험연구기관과 정부출연(연)의 인건비, 경상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와 비밀로 분류되는 국방연구개발사업, 그리고 부처의 연구기획 및 정책연구비 등 총 1조

1,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임.

이러한 결과를 12대 세 분류로 구분하면,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환경조성 분야로 19.9%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조성 분야는 국가연구

개발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는 연구개발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연구시설

및 연구기반 확충, 그리고 연구개발수행에 필수적인 infra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가리

킨다. 다음으로는 장기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하거나 운용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국가경쟁력

을 갖춘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범국가적 전략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산업기술 분야에

14.8%가 배분되었고, 단기산업기술 분야 11.9%, 공공기술 분야 9.8% 등으로 나타난다(<그

림 2> 참조).

12대 세분류별 연구개발예산의 전년도 대비 증감률은 다음과 같다(<표 5> 참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환경조성 분야로 전년도 대비 56.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복지기

술 분야가 다음인 51.3%, 단기산업기술 분야가 42.0%, 그리고 공공기술 분야가 40.6%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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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인력양성 분야는 - 23.8%, 국공립시험연구기관지원 분야는

- 5.0%로 감소한 분야로 나타난다.

특히, 인력양성 분야 예산의 감소는 외환부족으로 인한 경제위기 시기에 시작된 「미취

업고급과학기술인력양성활용사업」의 종료와 그 동안 다소 논란이 제기되어온 「대학원중심

대학육성사업」의 예산이 상당액 감소되었고(- 19.0%),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 심의

때 제시된 인력양성사업들간의 상호연계성 제고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고유연구사업에 대한 예산감소는 농업진흥청의 「농업

기계화연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예산이 전출금 형태로 책정되어 2001년 예산에서

제외된 결과로 반영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지 않았다.

환경조성 분야의 예산증가는 과학기술부의 「우수연구센터육성사업」(35.2%), 「국가지

정연구실사업」(35.7%), 「지역협력연구센터육성사업」(27.0%), 산자부의 「테크노파크조성

사업」(100.0%), 「지역기술혁신센터사업」(40.0%), 철도청의 「철도안정성능시설비」

(499.8%) 등의 급격한 예산증액 때문이다. 동 분야의 예산증가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의 하

나는 이른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연구개발 조직의 육성 및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권이 중심이 된 연구개발 집중화에서 탈피하여,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및 발전의 원동력으로 지역연구개발 거점과 역량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림 2>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의 12대 세분류별 분포

복지기술 분야의 급격한 증가율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진흥지원사업」(22.0%)예

산의 증가와 환경부의 신규사업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예산의 반영 등이 주된

이유이다. 공공기술 분야의 증가는 해양수산부의 「첨단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66.4%)의

증가와 철도청의 신규사업인 「철도기술연구개발사업」의 출범, 그리고 과학기술부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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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술개발사업」(67.2%), 건설교통부의 「지능형교통시스템사업」(23.5%) 등에 대한 예산

이 급격히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기산업기술 분야의 예산증가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55.6%), 「중소기업기술혁신혁신개발사업」(43.5%), 신규사업인 「중소기업기술이전지원사

업」의 예산편성,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총액사업인 「산업기술개발사업」중 <공통핵심기술

개발사업> (28.1%) 및 신규사업으로 <전자상거래기술개발사업> 인정 등에 따른 것이다. 이

러한 예산편성은 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개발을 지원

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표 5> 12대 세분류별 연구개발예산의 증감율

(단위: 백만원, %)

12대 분야별
2000년 2001년 증 감

금 액 금 액 증감액 증감비율(%)

원천기술 187,800 208,510 20,710 11.03

공공기술 208,199 292,750 84,551 40.61

복지기술 129,259 195,557 66,298 51.29

단기산업기술 251,013 356,372 105,359 41.97

중장기산업기술 414,139 444,432 30,293 7.31

국제협력 27,797 31,948 4,151 14.93

인력양성 104,000 79,200 - 24,800 - 23.85

환경조성 381,419 597,045 215,526 56.51

국공립시험기관 268,310 254,848 - 13,462 - 5.02

기초기술연구기관 177,325 198,701 21,376 12.05

공공기술연구기관 220,837 233,618 12,781 5.79

산업기술연구기관 94,155 107,243 13,088 13.90

총 합계 2 ,464 ,253 3 ,000 ,223 535 ,970 21 .75

주) 국공립시험연구기관의 고유연구사업에 대한 전년도 대비 예산감소는 농진청의 농업기계화연

구소와 축산기술연구소의 예산이 전출금 형태로 책정되어 2001년 예산에서 제외된 결과임.

한편, 원천기술 분야의 예산증가율은 11.0%로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원천기술 분야는 새로운 과학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를 가리키

는 것으로 과학기술부의 「목적기초연구사업」, 「창의적연구진흥사업」, 교육부의 「학술연

구진흥사업」, 「우수학술단체지원사업」등이 포함되어 있다. 동 분야에 대한 지원은 과학기

술적 지식의 저변 확대와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지므로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일정한 수준의 비중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는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개발예산이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에 편중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 편성은 이들 분야에 대

한 지원과 더불어 국민 삶의 질과 수준의 향상이라는 공공기술 부문에 대한 지원을 아울러

확대함에 따라 우리의 연구개발예산이 바람직한 형태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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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특이할 사항은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는 출연(연)들의 기관고유사업

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예산의 증액비율이 지금까지 언급한 타사업 분야예산의 흐름과는 다

소 다른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다. 3개 연구회 산하 출연(연)들의 기관고유연구사업 예

산 증가율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가 13.90%, 기초기술연구회 산하가 12.05%의 증가를 나타

낸 반면, 공공기술연구회 산하는 5.79%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출연(연)의 고유기능

을 고려할 경우 향후에는 공공기술 분야와 기초기술 분야의 기관고유연구사업의 증가율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00 1년도 연구 개발예산의 기술 분야별 추이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의 기술분야별 추이분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기술분야별 투

자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에서 나타난 199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2001년도 예산에 확장하여 추정하였고, 2000년

도 및 2001년도 신규사업의 경우는 기술분야를 신규로 코딩하여 전체적인 수치를 추정한 것

이다. 그리고 기술분야의 구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에서 활용한 14개 분

야를 사용하였다.

<그림 3> 2001년 연구개발예산의 기술분야별 분포

주) 기초과학은 순수과학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학, 물리, 순수화학, 천문학 등이 포함됨.

자료: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사업조사평가단(2001.1)「연구개발예산 현황 내부자료」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의 기술분야별 추이는 총 연구개발예산 3조 1,944억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여기에는 연구개발예산 총액에서 기술분야로 분류가 불가능한 연구개발예산인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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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 연구기획·평가, 조사정책연구, 기반구축 등과 관련된 총 예산액 1조 2,332억원이 제외

되었다.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는 정보/ 전자/ 통신기술 분야로 2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수산기술 분야가 10.6%, 기초과학기술 분야가 8.8%, 기

계공학 분야가 8.0%, 소재기술 및 환경기술 분야가 각각 7.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리고 건설기술 분야는 2.0%, 해양/ 기상기술 분야는 3.0%, 원자력기술 분야는 3.1% 등으로

비중이 낮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 전자/ 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타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액

의 2배 수준을 넘을 정도로 집중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현재 기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금사업의 규모를 추가한다면 정부가 동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더욱 높

게 나타나게 된다. 농수산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농업, 어업, 축산 등 분야의 국공립연구

기관에 대한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동 분야에 대한 정부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비

교적 바람직한 수준으로 고려되는 반면, 선진국의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생명

공학기술과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은 다소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사

회간접자본(SOC)의 구축 및 공공기술적 성격이 큰 건설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도 다소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연구개발예산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예산 비중이 작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할 수 있다.

원자력과 에너지·자원분야의 연구개발예산 규모는 전체의 7.4% 수준으로 원자력연구개발

기금사업으로 상당액이 투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에도 아직 비중이 낮은 편이다.

<표 6> 2001년 연구개발예산의 기술분야별 분포 및 증감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00년 2001년 증 감

예산(A) 비중 예산(B) 비중 (B- A) %

정보/전자/통신 6,470 25.3 7,188 22.5 718 11.1
기계공학 2,113 8.3 2,559 8.0 446 21.1
소 재 1,413 5.5 2,266 7.1 853 60.3
생명공학 1,267 4.9 1,665 5.2 398 31.4
농 수 산 3,136 12.2 3,397 10.6 260 8.3
보건의료 1,457 5.7 1,818 5.7 361 24.8

화학/화공기술 1,308 5.1 2,031 6.4 723 55.3
에너지/ 자원 1,256 4.9 1,375 4.3 119 9.5

원 자 력 949 3.7 975 3.1 26 2.8
환 경 1,128 4.4 2,265 7.1 1,137 100.8
건 설 454 1.8 625 2.0 172 37.8
수 송 1,502 5.9 2,024 6.3 522 34.8
해양/기상 819 3.2 957 3.0 138 16.8

기초과학(주 ) 2,332 9.1 2,799 8.8 467 20.0
합 계 25,604 100.0 31,944 100.0 6,340 24.8

주) 기초과학은 순수과학분야를 가리키는 것으로 수학, 물리, 순수화학, 천문학 등이 포함됨

연구개발예산의 기술분야별 비중분포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추이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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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먼저, 정보/ 전자/ 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예산 비중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동 기술분야 예산의 증가율은 11.1% 수준이나 이는 전체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예산 증가율

24.8%와 비교할 때 적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동 기술분야의 비중은 전년도의

25.3%에서 2001년도에는 22.5%로 감소되었다. 둘째, 환경기술 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이

다. 전년도 대비 100.8% 수준으로 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우선순위가 반영되고 있다.

셋째, 소재기술 및 화학/ 화공기술 분야에 대한 높은 예산의 증가율을 들 수 있다. 이는 중소

기업의 소재 및 화학/ 화공 등의 현장애로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단기산업기술사업 분

야에 대한 예산이 확대된 결과이다. 넷째, 최근 미래첨단기술로 가장 중시되는 기술분야인

생명공학기술 분야에 대한 예산증가로 이는 게놈연구 등과 같은 혁신적 미래기술에 대한 정

부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건설기술과 수송기술 등 공공기술 분

야에 대한 정부투자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건설기술 분야의 경우는 절대규모가 적었기 때

문이며, 수송기술 분야의 경우 우주기술개발사업의 절대액이 증액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원과 원자력기술 분야의 비중이 감소된 점이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의 비중감소

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으로 어느 정도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2001년도 연구개발예산의 기술분야별 추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연구개발예산의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 환경기술 등 공공기술에 대한 투자

의 증가와 더불어 생명공학과 같은 미래 혁신기술 개발에 대한 준비, 그리고 우리 산업의

구조적 애로사항인 부품 및 소재산업을 위한 공통 및 기반적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

한 투자의 확대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첨단기술과 기반기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술수준이

고르지 못한 우리의 이중적 기술구조를 대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첨단 및 미래기술

에 대한 대비와 국민의 삶 및 복지와 관련되는 공공 및 복지기술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반

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비교적 비교우위를 가지는 정보/ 전자/ 통신

등 산업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지원 비중의 감소분이 산업의 구조적 애로인 부품 및 소재산업

등의 기반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분야와 공공 및 복지기술, 미래혁신기술 분야의 기

술개발을 위한 예산 등에 추가로 배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기술분야별 예산증가율에 극심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한편으로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나, 주된 원인은

분야별 절대규모가 적어 신규사업의 출범이 특정기술 분야의 예산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환경기술 및 소재기술 분야에 대규모 신규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이들

분야에서의 예산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연구개발에 요구되

는 연구비 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예산

규모가 아직 일정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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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전망 및 결론

현재 우리사회는 다양한 측면에서 전환기(transformation stage)를 맞이하고 있다. 외환

부족에 따른 경제위기로부터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와 산업

구조의 전환이 그 하나이며, 그 동안 이룩한 급속한 경제성장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오지 못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포함한 사회시스템과 제도의 전환이 또 다른 하나라 할 수 있

다. 이러한 큰 전환의 흐름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추이에도 반영되고 있다.

즉, 국민의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복지국가에 대한 수요의 증가, 미래와 현재에

전개되는 치열한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산업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 국내산

업기술 수준의 불균형 극복,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으로 연구

개발거점의 구축 등의 차원에서 정부연구개발 투자가 균형감을 유지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서의 전환이다. 이러한 전환은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비중에서도 나타난다. 1994

년의 경우 정부와 민간의 투자비중이 16대 84 까지 되는 극심한 불균형에서 1999년 현재 정

부비중이 27%로 증가하였고, 2001년의 경우 정부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

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에서의 균형감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러한 균형적인 정부연구개

발 투자 추이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구개발예산과 관련된 정책목표는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추이로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

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quantum jump:돌연한 비약 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대의 실

현은 현재 【과학기술기본법】의 통과로 2001년 중에 수립될 예정인 「과학기술기본계획」

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균형적 전개를

위한 기본적인 개념틀을 다시 구성하고 각 분야별로 적절한 투자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연구개발 혹은 과학기술이 사회경제 현상과 유리된 단계의 활동이 아니라 사회경

제 활동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필수적 요소로 사회경제 현상 속에 이들 활동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개발예산의 정부예산비중 5% 달성이라는 정책목표가 과학기술을 위한 만병통치약

(panacea )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과학기술에 관한 한 뚜렷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민간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는 물론 미래 첨단기술개

발을 위한 기초기술의 확보, 중소기업의 지원, 복지국가와 강한 국가를 위한 복지 및 국방

등 공공기술의 개발 그리고 균등한 지역발전 등을 통해 국민이 잘 사는 행복한 사회를 정부

가 선도해 가야한다는 것이다.

2001년도 한해 동안의 연구개발예산 4조 4,276억원은 부족한 예산재원을 고려할 때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연구개발예산 규모를 고려한다

면,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치열한 세계경쟁의 시대에 국가부강

의 동력은 바로 창의력을 가진 인력과 과학기술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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